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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동안거결제일인12월5일(음력10월15일) 오전10시마

곡사대웅전. 결제에들어가기위해모인30여스님들과함께법복

입은10여불자들이가지런히앉아있다. 이들은마곡사가재가불

자들의 수행을 돕기 위해 개원한 시민선방에 방부를 들인 수행자

들.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개월 동안거 기간 내내 스님들과 똑

같은수행을하기위해전국에서모였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회사

원 등 저마다 사회에서 하는 일은 다르지만 결제기간 동안만은 나

자신을 찾고자하는 공통의 마음으로 용맹정진을 서원했다. 항상

몸에 지니고 있던 휴대폰도 자진 반납했고 외부와 일체 연락도 할

수없지만재가불자들의얼굴에는웃음이가득했다.

마곡사 선원장 정찬 스님은“중생들은 소를 타고 있으면서도 소

를 찾아 헤맨다”며“우리가 모두 불성을 갖고 있으나 불성을 항상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법어를 통해 내면의

불성을찾는데전력해달라고당부했다.

결제법어가 끝나는 순간부터 수행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졌

다.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닐지라도 매 순간 깨어있는 자신

을 만나고 싶은 열망 때문일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원한 마곡사

시민선방도스님들의안거와동일하게수행정진을하게된다.

#휴대폰 자진 반납…용맹정진 서원

점심 공양 후 재가 불자들은 심검당에 모였다. 3개월 동안 수행

정진하기위한일종의오리엔테이션을받기위해서다. 

“참선은 견성성불의 지름길로, 불자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수행

법입니다. 참선을 할때는 허리를 펴고 마음을 정갈하게 가져야 합

니다.”

30년간 전국 제방 선방에서 수행한 성천 스님이 입승 소임을 맡

아 재가 불자들을 위해 참선의 자세와 선방 생활에 대한 청규를

설명하자 불자들의 눈빛이 강렬해 졌다. 시민선방에 방부 들일 때

마음먹었던 저마다의 각오를 다지며 차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는

듯했다.

마곡사에서 포교 업무와 템플스테이를 담당하고 있는 맥산 스

님도 시민선방 서기를 맡으며 3개월간의 정진에 동참했다. 결제

전날 3개월간의 용맹정진을 서원한 수행자를 중심으로 시민선방

운영을 위해 용상방을 짠 맥산 스님은 결제에 들어가기 전 대중

들에게소임을자세하게설명했다.

“선관 거사님은 지전을 맡았습니다. 지전은 선방의 잡다한 일을

모두 도맡아 처리하는 소임입니다. 소연 보살님은 정통 소임으로

세면실과화장실등의청소를담당하시고, 양영필씨는지객으로선

방을찾는스님이나수행자들을안내하는역할을하시면됩니다.”

소임을 맡은 수행자들은 합장 반배를 통해 소임을 열심히 수행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입승스님과 서기스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10여 수행자들은 용맹정진을 시작했다. 시민선방이지만 이들의

일과는 스님들의 안거와 다를 바 없다.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예

불과입선을시작으로오전8시에서10시, 오후2시부터4시, 저녁

7시부터9시까지하루8시간의용맹정진을한다. 

또한 송담 스님과 전강 스님 등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들의 법문

을 오디오 테이프를 통해 듣고 입승스님과 수행 문답을 하는 시간

도갖는다.

공양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유시간 동안은 방선, 차담, 포행

등으로 자유롭게 정진할 수 있다. 삭발과 목욕은 초하루와 보름

전날에만 할 수 있고 차담 시간을 활용해 입승스님에게 자신의 수

행과정을점검받게된다.

#전강∙송담 스님 법문 테이프 듣고 입승스님과 문답도

이번 동안거를 위해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고 방부를 들인 소

연 보살은“사회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시민선원에 동참하게 됐다”며“내가 누구이며 나는 지금 무

엇에 끄달려 살고 있는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겠

다”고각오를피력했다.

프리랜서 시각디자이너인 선관 거사도“끊임없이 일어나는 번

뇌와 집착을 놓으러 왔다”며“나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소중

한시간이되었으면좋겠다”고밝혔다.

입승 성천 스님은“안거 기간동안 정진을 오래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너무 정진에만 몰두하면 성성한 선기를 유지하기보다는 잡

념이나 잠에 빠지기 쉽다”며“재가자들의 안거수행이니만큼 하루

8시간의 가행정진동안만이라도 맑은 정신으로 집중한다면 참나

를찾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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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구구 FM   94.5MHz
안안동동 FM   97.7MHz   
포포항항 FM 105.5MHz

마곡사 시민선방에 방부를 들인 10여 재가 불자들이 심검당에서 수

행정진하고 있다.

잠깐 졸음에 빠진 재가 수행자를 경책하는 모습.

오후 수행을 마친 수행자들이 입승스님과 함께 포행에 나섰다.

재가 수행자들은 차담시간을 통해 입승스님에게 자신의 수행을 점검

받는다.

올해 처음 문을 연 마곡사 시민선방이 병술년 동안거를 결제했다. ‘참 나’를 찾고자 재가 수행자들의 수행열기가 뜨겁다.

잃어버린나를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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